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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와�공의

Justice�and�Righteousness

요한복음�8장�2-11절

2.�아침에�다시�성전으로�들어오시니�백성이�다�나아오는지라�앉으사�그들을�가르치시더니

3.�서기관들과�바리새인들이�음행중에�잡힌�여자를�끌고�와서�가운데�세우고

4.�예수께�말하되�선생이여�이�여자가�간음하다가�현장에서�잡혔나이다

5.�모세는�율법에�이러한�여자를�돌로�치라�명하였거니와�선생은�어떻게�말하겠나이까

6.�그들이�이렇게�말함은�고발할�조건을�얻고자�하여�예수를�시험함이러라�예수께서�몸을�굽히사�손

가락으로�땅에�쓰시니

7.�그들이�묻기를�마지�아니하는지라�이에�일어나�이르시되�너희�중에�죄�없는�자가�먼저�돌로�치라�

하시고

8.�다시�몸을�굽혀�손가락으로�땅에�쓰시니

9.�그들이�이�말씀을�듣고�양심에�가책을�느껴�어른으로�시작하여�젊은이까지�하나씩�하나씩�나가고�

오직�예수와�그�가운데�섰는�여자만�남았더라

10.�예수께서�일어나사�여자�외에�아무도�없는�것을�보시고�이르시되�여자여�너를�고발하던�그들이�

어디�있느냐�너를�정죄한�자가�없느냐

11.�대답하되�주여�없나이다�예수께서�이르시되�나도�너를�정죄하지�아니하노니�가서�다시는�죄를�

범하지�말라�하시니라

1.�오늘�말씀�서두에�‘정의�Jutice’와�‘공의�Righteousness’를�설명했습니다.

 정의는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다. 마치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. 파란불일 때 
가고, 빨간불인데 서는 것이다. 이것이 정의이다. 공의는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다. 
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차가 있다. 어떤 차인가? 바로 구급차이다. 어떻게 
그것이 가능한가?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.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제아
무리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 어기고 달릴 수 있다. 이것은 정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, 
정의를 넘어서는 것이요, 공의이다.

����*�위�개념을�바탕으로�두�정탐꾼을�살려준�라합의�이야기를�설명해봅시다.�라합이�

했던�거짓말을�어떻게�볼�수�있을까요?

2.�동성애를�‘정의’의�관점에서�본다면�죄입니다.�‘공의’의�관점에서�본다면�우리는�

동성애자들을�어떻게�대해야�할까요?

3.�동성애를�죄라고�규정하는�성경구절들을�찾아�읽어봅시다.�(레18:22,�레20:13,�고

전6:9-10,�롬1:26-27)

4.�현재�연합감리교회의�장정(교단법)에는�동성애자에게�목사�안수를�줄�수�없게�되어�

있습니다.�그러나�지난�11월�5일,�스스로�동성애자�임을�공언한�세드릭�브리지포스

(Cedrick�D.�Bridgeforth)�목사의�감독�성임예배를�드렸습니다.�동성애자를�감독으



로�세우는�것은�동성애를�죄로�인정하는�것이�아니라,�동성애를�허용하는�것을�의미

합니다.�여러분은�이�부분에�대해�어떻게�생각하나요?

5.�2015년�6월�26일,�미국�연방대법원이�“동성결혼�금지법이�위헌”이라는�판결을�내

렸을�때�미국�몬태나�주에�사는�네이선�콜리어(Nathan�Collier)라는�유부남은�동성

결혼이�합법화되었으니,�일부다처제도�용인해�달라고�주장하면서�둘째�부인과의�혼

인�신고서를�법원에�제출했습니다.�기준과�질서가�계속�희미해지는�것입니다.�오래�

전�존�로버츠(John�Roberts)�미국�연방대법원장이�동성애에�반대하면서�“동성결혼

을�합법화시킨�논리가�결국�일부다처제에도�그대로�적용될�것”이라고�우려한�바�있

었는데,�그의�우려가�현실로�나타났습니다.

동성애를�합법화�하는�흐름이�결국�어디까지�가게�될까요?소아성애증도�자연스러

운�성적�지향이요,�선천적�성향이라는�주장(B4U-ACT)에�대해�어떻게�생각하시나

요?�수간(동물과�성적�관계)도�자연스러운�성적�지향�중�하나일까요?

6.�여러분은�어떻게�행동하시겠습니까?


